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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mpirically explores how news organizations' online publishing practices have changed 

since Naver participated in online news distribution. South Korean newspaper companies heavily 

depend on the Naver portal for referral traffic. This has caused a variety of problems in the news 

environment. These problems with portals have mainly been discussed in terms of journalism ethics.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discourses regarding the impact of online news, it has rarely been 

explored how news stories are actually being updated online.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nges in online news publishing practices involving the portal. As an exploratory study, it provides 

insight into how the portal has influenced the news distribution environment. The eleven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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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yoreh, and Hankook), the six economic newspapers (i.e., Seoul Economy, Asian Economy, 

Financial News, Korean Economy, and Herald Economy), and the seven sports newspapers (i.e., Sports 

Donga, Sports Seoul, Sports World, Sports Chosun, Sports Hankook, and Daily Sports) were selected 

for analysis. Furthermore, to compare the publishing patterns, this study included three wired services 

(i.e., News 1, Newsis, and Yonhap News), which do not have print versions. The total number of 

articles was 49,785,412. In addition to the data from the portal, this study used the press directory to 

investigate the changing workforce of news outlets.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ed that, in the 

early days of online news, there was a prominent pattern of intensively publishing news articles during 

a certain time of the day. As live reporting has become routine, the prominent pattern has been 

alleviated. In the early days of online journalism, news organizations with a printed paper showed a 

concentrated publishing pattern. However, after the portal become dominant in online news 

distribution, daytime online news publishing became generalized. The data shows that, in the early 

days of the portal, daily newspapers published online between 6:00 pm and 8:00 pm, after editing of 

the printed paper closed. Now, the proportion of daytime publishing has increased. However, some 

media outlets still give weight to the paper news cycle, which maintains the concentrated news 

publishing patterns. In-depth interviews show the increasing burden on journalists' jobs when the 

production routine of online news does not replace the paper-centered news production routine. 

Journalists addressed the point that many media outlets still hold the paper news at the center of 

news publishing.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online news was adopted in South Korea. However, 

the data and in-depth interviews revealed that the online transition has a long way to go. As 

exploratory research based on empirical data, this study provides the basic data for further research 

regarding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journalism. 

Keywords: Online News Publishing, Digital Platform, Publishing Schedule, Organizational Routine, 

Journalists’ Work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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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통 언론사가 오랫동안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뉴스 유통 수단은 종이다. 언론사는 독자의 현관 

앞에 신문이 배달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취재부서는 뉴스를 취재한 후 기사를 작

성했고, 광고국은 지면에 가능한 분량의 광고를 판매했다. 하루의 마감이 다가오면 취재와 기사 

작성이 마무리되고 제작국은 조판 이후 윤전기를 통해 인쇄했다. 트럭에 실려 보급소에 도착한 

신문은 전단이 끼워져 독자의 현관 앞에 배달되었다. 온라인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종이신문을 위

한 생산 방식은 문제없이 작동했다. 하지만 전통 언론사가 온라인 뉴스 유통을 도입하는 과정은 

첫 단추부터 적절하지 못했다. 뉴욕타임스가 혁신 보고서(Sulzberger, 2014)에서 언급한 디지

털 퍼스트 전략이라는 구호도 종이신문 생산에 맞추어진 뉴스 생산 시스템을 디지털에 맞추어 개

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초기 온라인을 위한 뉴스 생산 방식은 종이 신문을 위해 생산된 기사를 온라인으로 송고하

는 것이었다.1) 전통 언론사는 종이신문을 위한 프로세스와 유사한 업무 흐름을 만들었고 새롭게 

만들어진 디지털 부서가 종이신문을 위해 만들어진 기사를 온라인에 맞게 가공했다. 언론사 홈페

이지에서 디스플레이 광고가 판매되었고, 이를 위한 호스팅과 시스템 관리가 이루어졌다. 기존 

생산 체계를 닮은 생산 방식은 새롭게 생겨난 플랫폼에 적응하기 위한 야심에 찬 시도였지만 뉴

스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독자를 중심으로 발생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플랫폼을 중

심으로 조직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

다. 뉴욕타임스 혁신 보고서(Sulzberger, 2014)는 지난 한 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전통은 디지

털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1면 보도를 중시하는 습관이 디지털 전

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월드와이드웹(WWW)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89년이지만 국내에서 웹 기반 온라인 뉴스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도 중반부터이다. 국내에서는 중앙일보가 1995년 3월 인터넷 뉴

스를 시작하였고, 이후 다양한 전통 언론사가 인터넷 분야를 자회사로 독립시키며 온라인 뉴스 

유통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온라인 뉴스는 언론사의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불러왔다. 웹 2.0

의 등장은 저널리스트가 소수 엘리트 취재원에 집중하는 것을 벗어나 대중에게 자율적인 커뮤니

1) 보츠코우스키(Boczkowski, 2004)는 뉴스의 온라인 환경 적응을 세 가지로 범주화했다. 용도변경(repurposing)은 인

쇄용으로 만든 기사를 온라인에 다시 게재하는 것이다. 재조합(recombining)은 관련 링크, 이전 기사에 대한 제공 등

을 통해 기사를 심층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재현(recreating)은 웹만을 위해 만들어진 콘텐츠의 생산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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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 도구를 부여했으며(De Keyser & Raeymaeckers, 2012), 하이퍼링크(hyperlink)는 

온라인 뉴스를 다른 미디어와 본질에서 다른 형태로 만들었다(De Maeyer, 2012). 트위터는 

저널리스트가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을 변화시켰고(Hermida, 2012), 저널리스트와 정치인의 

연결 관계를 바꾸어 놓았다(Verweij, 2012).

기존 연구는 온라인 전환으로 인한 다양한 논의 중 주로 온라인이 초래한 저널리즘 위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등장(Korea Press Foundation, 2010), 소수 기업의 

독과점과 광고시장 규모의 한계라는 구조적 요인(Lee, 2008), 조직 자체가 가지는 비효율성이

나 재정 문제(Jung, 2009; Lee, 2005; Woo, 2009), 저널리스트의 전문성 부족과 정파성

(Kim, 2009) 같은 부분이 신문의 지위가 약해지고 있는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온라인 뉴스 선

정성이나 기사 연성화에 대한 진단도 있었다. 즉, 논의의 중심에는 인터넷이 있었다. 온라인 뉴

스가 미친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대부분 온라인 환경에서 언론사 위기의 원인이

나 온라인 뉴스의 폐해에 초점을 맞추었고, 상대적으로 온라인으로 인해 실질적인 뉴스 유통방식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했다. 

기사 유통방식의 변화는 언론사의 기사 생산과 유통 관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최근 기사 유통 경로가 포털, 언론사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모바일 앱, 

이메일을 포함하여 다변화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온라인 뉴스 유통은 포털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종이신문 보유 언론사의 포털 이용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인 차원에

서 언론사의 뉴스 생산과 유통 관행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4시간

을 기준으로 독자의 현관 앞에 신문을 배달하던 언론사의 생산 시스템이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이신문을 보유한 언

론사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송고하는 경향 변화를 탐색하였다.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뉴스를 공

식적으로 서비스한 2000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집한 뉴스 데이터 49,785,412건을 바탕

으로 언론사의 포털 뉴스 발행 시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2. 문헌 연구

1) 저널리즘 조직의 업무와 시간

기존 연구는 저널리스트의 업무와 뉴스 조직에서 시간이 중요함을 강조했다(MacGregor, 

1997). 시의적절한 보도는 뉴스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며 경쟁자보다 최대한 빠르게 사실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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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단독 혹은 독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기존 연

구 중 일부는 저널리스트가 독점에 대해 가지는 집착과 경쟁심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Domigo, 2008; Saltzis & Dickinson, 2008). 스톱워치(stopwatch) 문화는 경쟁이 치열

한 온라인에서 더욱 나빠졌다(Saltzis, 2012). 온라인 뉴스 생산은 24시간 텔레비전 뉴스 채널

이 최초로 도입한 마감 시간 폐지 및 지속적인 사건 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Singer, 

2003), 온라인 저널리즘에서는 사건 보도를 위해 24시간 7일 내내 뉴스를 생산하는 체제가 도

입되었다. 이후 언론사는 이용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뉴스 업데이트 주기를 빠르고 자주 가져가

고자 노력했다. 

시간은 저널리즘 직무에 언제나 포함된 것이었으나 지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뉴스 출현은 비

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뉴스의 대표적 사례는 속보로, 이는 예측 불가능

한 사건에 기초한 사건 중심 보도를 촉진했다(Livingstone & Bennett, 2003). 게다가 기술

의 발달은 뉴스 제작 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빠르게 독자에게 뉴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저널리스트

의 열망을 촉진했다. 과거 제한된 시간에 지배되는 뉴스 생산 주기는 현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

는 뉴스룸에서는 사라졌다. 즉, 지속해서 사건에 대한 보도가 가능하며 사건이 진행되는 것과 거

의 같은 흐름으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방식은 뉴스 보도가 최종 제품이라

는 종이신문 시절 개념을 바꾸고 뉴스를 고정된 실체에서 벗어나 진화하는 유동적인 것으로 정의

하게 만들었다(Deuz, 2008; Karlsson & Strömbäck, 2010).

연구자들은 실시간 기사 보도가 일상이 된 뉴스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비판했다. 뉴스 연성

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Im & Yoo, 2007)는 이용자들이 포털에서 연예 뉴스를 가장 많이 접한

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던 정치나 경제 분야 뉴스는 적게 접한다고 말

했다. 다른 연구들도 연성화나 어뷰징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및 개선 

방안들이 필요함을 논의하기도 했다(Kim & Kim, 2010; Kim, Kim, & Kim, 2013; Shin 

& Kweon, 2013; Lee, 2007). 부정적 뉴스 관행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포털을 향했다. 양진

웅과 김경호(Yang & Kim, 2006)는 네이버 연예뉴스 분석을 통해 포털 연예뉴스의 선정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윤영철(Yoon, 2007)은 포털의 선정적 편집전략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 포털의 자정 노력이 필요함을 말했다. 석종훈(Seok, 2004)도 유사하게 포털의 자극적 

뉴스 제목으로 인해 선정성이 강화되고 언론에 선정성에 대한 요구로 전달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2) 언론사 뉴스 발행 관행 

언론사 내부적으로 실시간 보도 관행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도 존재했다. 예를 들면, 더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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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s)의 경우 기존 24시간 뉴스를 발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에디션(edition)이라는 

방식을 도입했다. 더타임스의 디지털 편집자인 닉 페트리(Nick Petrie)는 “우리는 라이브 블로

깅(live blogging)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정해진 시간에 뉴스를 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Lichterman, 2017). 더타임스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네 차례 웹 

사이트와 앱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밤사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5시 뉴스를 발행

한다. 런던 테러와 같이 특별히 속보를 내보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발행주기에 맞추어 

기사를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시간으로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것이 독자들에게도 긍정

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뉴스 업데이트 시간의 변화는 결국 독자들에게 완성도 

있는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매우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끄는 데 필요한 것은 편집부터 전체 기사의 이용주기까지 기사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과거 뉴스 생산에 관한 연구(Golding & 

Elliott, 1979)가 뉴스를 미디어 조직별 프로세스의 결과물로 이해한 것과 같다. 뉴스는 뉴스 

생산 주기 마지막에 발생하는 최종 결과물로 볼 수 있었고 노동 시간과 인쇄·방송이 가진 기술적 

한계에 제약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뉴스 발행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영역은 온라인 뉴스 기사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발행되는지에 대한 것이

다. 온라인 뉴스와 관련하여 마감이 사라지고 단축된 뉴스 주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연구

(Singer, 2003)는 존재하지만, 실제 국내 뉴스 유통 상황에서 뉴스 기사가 실제로 발행되어 유

통되는 방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온라인 뉴스 유통 환경은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다른 국가가 뉴스 사이트 직접방문, 뉴스 애그리게이터, 소셜 미

디어와 같은 다양한 뉴스 이용 경로를 가지는 것과 달리 대부분 뉴스가 포털을 중심으로 유통된

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온라인 뉴스의 유통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왔는지 실증적으로 확인

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시대 이후 뉴스 유통방식이 종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하루 한 번 발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24시간 기사를 발행할 수 있게 된 온라인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종이 신문은 뉴

스 생산의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은 과거의 뉴스 생산 관행에서 벗어나 언제나 뉴

스를 보도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문제는 디지털온리(digital-only)라고 부르는 인터넷 신문과 

달리 종이와 온라인이라는 두 가지 다른 구조를 하나의 조직 내에 가져가는 언론사이다. 뉴욕타

임스의 디지털 퍼스트 이후 디지털 전환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었으나 국내 종이 신문사

의 온라인 전환에 대한 현재 상황을 실증적으로 진단한 연구는 드물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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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례연구나 소규모 집단 인터뷰를 통해 언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포털에 유통되

는 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사발행 관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두 가지 접근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온라인 뉴스 유통에서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를 기반으로 온라인 뉴스 서비스가 시작된 2000년도부터 뉴스 송고 

시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피상적인 해석에 그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뉴스 경험을 보유한 기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포털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 시작

이 2000년도이기 때문에 이를 해석할 수 있도록 20년 차 전후 경력을 가진 부장 또는 국장급 기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종이신문을 보유한 언론사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이버 포털 뉴스섹션에 발행된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뉴스

를 수집한 시기는 2017년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발행 이후 웹에서 삭제된 기사나 계약 

문제로 유지되지 않는 기사는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수집은 파이썬과 자바를 활용한 

웹 크롤링 방식을 사용했으며 주요 수집 항목은 언론사 명, 기사 제목, 네이버 기사분류, 기사 입

력 시간이었다. 수집한 전수 데이터는 총 80,428,892건이다. 분석을 위해 지면을 보유한 종합

지, 경제지, 스포츠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종이신문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와 비교를 위해 통

신사를 분석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최종 분석 기사는 49,785,412건이었다. 분석대상 언론사 목록은 <Table 1>과 같다. 종합

일간지 11개사로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

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를 선정했다. 경제일간지 6개사로 매일경제, 서울경제, 아시아

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를 선정했다. 스포츠지 7개사로 스포츠경향, 스포츠동

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스포츠한국, 일간스포츠를 선정했다. 통신사로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한 분석대상 기사는 통계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해 연도별 

월별로 0시부터 23시까지 시간대에 따른 발행 기사 건수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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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기사 데이터 외에도 언론사 인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

하는 언론인명록 2000년도부터 2014년까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분석대상 언론사와 매

칭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통계 모델에 포함하지 않고 전반적인 추이만을 살펴보았다.

2) 자료 분석 방법

연구의 목적은 연도변화에 따라 각 시간대에 발행되는 기사의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제시하는 두 가지 분석 방식을 

사용했다. 첫째, 시간대별 변화 추이를 요약하는 목적에서 통계 모델을 사용하였다. 전수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시간대별 기사 변화량을 직접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시간

대별 기사량의 증감을 확인하는 것이기에 시간대별 증가 감소량을 확인하기 위한 상호작용 항목

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델은 다음과 같다.

      

     

      ×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계절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에 연도, 월, 시간과 

관련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통제를 위해 언론사 유형(type) 변수(‘통신사’, ‘종

합일간지’, ‘경제일간지’, ‘스포츠 일간지’), 기사 분류(category) 변수(‘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IT/과학’, ‘스포츠’, ‘연예’, ‘오피니언’), 언론사(company) 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

용된     는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와 관련된 변수이다. 발행 기사 수

(number of articles)를 종속변수로 놓고 시간대별 발행 기사 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Content

Period From April 2000 to February 2017

News Category
Politics, Economy, Society, Life & Culture, World, IT & Science, Entertainment, Sports, 

Opinion

Press Category

National Daily (Kyunghyang Shinmun, Kookmin Ilbo, Naeil Shinmun, Dong-A Ilbo, Munhwa 

Ilbo, Seoul Shinmun, Segye Times, Chosun Ilbo, Joongang Ilbo, Hankyoreh, Hankook Ilbo), 

Economic Daily (Maeil Business Newspaper, Seoul Economic Daily, Asia Business Daily, 

Financial News, Korea Economic Daily, Biz Herald, Sports (Sports Kyunghyang, Sports 

Dong-A, Sports Seoul, Sports World, Sports Chosun, Sports Hankook, Daily Sports), Wire 

Services(News 1, Newsis, Yonhap News)

Sample 49,785,412 cases

Table 1. Sampl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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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해당 시간대 발행한 뉴스 기사 비율을 시각화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1년 동

안 발행한 전체 기사 숫자 중 24시간 기준으로 각 시간에 네이버에 송고된 기사 숫자의 비율을 

파악하였다. 이를 2000년도부터 연도별로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별 언론사에 대한 세부 분석을 시각화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언론사 차이도 

제시하였다.

3) 심층 인터뷰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충실하게 하기위해 현업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

다. 온라인 뉴스 유통에 대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경력 20년 전후로 디지털 부서 경험이 있

는 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총 3인으로 현 중앙일간지 온라인편집 부국장(A, 

27년 차), 현 경제지 부장(B, 19년 차), 전 통신사 출신 / 현 경제지 부장(C, 19년 차)이었다. 

인터뷰는 2020년 1월 13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기사 송고 시간이 변화한 이유로 가정할 수 있는 요인을 언급하며, 실제 기사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질문은 크게 기사 송고 패턴에서 발견되는 두 가

지 현상에 집중되었다. 첫째, 집중송고 시간대의 변화, 둘째, 일과 시간 기사량의 증가에 관한 내

용이었다. 그 다음으로 온라인이 도입된 이후 기자의 하루 업무를 과거와 비교하여 이야기해달라

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조직의 기사발행이 종이 중심인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했는지에 대

한 의견을 구했다.

4. 결과

1) 시계열 분석: 연도별 시간대별 기사 증감

연도변화에 따른 해당 시간 발행뉴스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도와 개별 시간 변수의 상

호작용 모델을 사용하였다. 언론사를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모두 합친 모델에서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시간이 일부 있으나 대부분 시간대에서 기사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참조). 하지만 18시(β = -2.41, p < .001)와 23시(β = -1.66, p < .01)의 경우 

기사량은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전체 시간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것은 11시(β = 10.05, 

p < .001)였고 14시(β = 8.48, p < .001)와 15시(β = 9.39, p < .001)도 각각 큰 폭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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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Regression results for online news publishing (pooled model)

variables estimates sig.

year × hour1 0.30

year × hour2 0.47

year × hour3 5.69 ***

year × hour4 1.96 *

year × hour5 3.50 ***

year × hour6 1.54 *

year × hour7 1.33 *

year × hour8 2.06 ***

year × hour9 7.02 ***

year × hour10 8.77 ***

year × hour11 10.05 ***

year × hour12 2.00 **

year × hour13 5.70 ***

year × hour14 8.48 ***

year × hour15 9.39 ***

year × hour16 6.68 ***

year × hour17 2.82 ***

year × hour18 -2.41 ***

year × hour19 -0.52

year × hour20 2.47 ***

year × hour21 1.84 **

year × hour22 -0.14

year × hour23 -1.66 **

year 14.6 ***

year2 -37.3 ***

1/year 82.9 ***

type Yes

category Yes

company Yes

month Yes

hour Yes

obs. 464,583

F-statistic 927.6 ***

Adj. R-squared 0.23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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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일간지, 경제지, 스포츠지, 통신사로 각각 

구분한 모델을 살펴보았다(<Table 3> 참조). 종합일간지의 경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것은 18

시(β = -8.39, p < .001)로 18시 전후 시간대의 기사 발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

였다. 12시(β = -2.82, p < .001)와 23시(β = -1.44, p < .001)도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반면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은 3시였다(β = 10.75, p < .001). 

경제지의 경우 2004년 이후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송해엽과 양재훈(2017)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지의 경우 2000년 8개 언론사로 시작되었으나 증권사 주식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2003년 서울경제, 2004년 헤럴드경제가 경제 분야 언론사에 추가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종이신문을 보유한 경제지는 2004년 이후 시점에 아시아경제를 제외한 언론사

가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2004년 이후를 기준으로 모델을 살펴보았다. 2004년 이후 모델에서

도 9시부터 11시인 오전 시간대 기사 송고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기존 모델과는 다르게 18시(β = -2.98, p < .001)와 22시(β = -2.75, p < .01)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지도 두 가지 시기를 나누어 모델을 살펴보았다. 스포츠지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

로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나 KTH의 포털 파란의 스포츠지 독점 이슈 이후 주요 스포

츠 신문의 네이버 포털뉴스 공급이 중단된 시기이다. 스포츠조선의 경우 2005년 8월을 기점으로 

다시 기사 공급을 재개하였다(송해엽․양재훈, 2017). 전체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12

시(β = -6.27, p < .001)와 22시(β = -5.33, p < .001)를 전후로 한 시간대에서 기사 감소세

를 보인다는 점이다. 가장 높은 기사 증가세를 보이는 시간대는 5시(β = 15.68, p < .001)와 6

시(β = 14.11, p < .001)이지만 전반적인 일과 시간대(8시부터 19시) 기사량이 전반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통신사의 경우 종이신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언론사로 종이신문을 가진 언론사와 비교를 

위해 살펴보았다. 모델값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점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이내에 기사

발행이 집중된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다른 언론사가 기사발행 관행이 변화한 것과는 다르게 

통신사의 경우는 전반적인 경향에서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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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daily
economic daily

(since 2004)

sports

(since 2004)
wire services

variables estimates sig. estimates sig. estimates sig. estimates sig.

year × hour1 0.23 -1.79 -1.61 0.33

year × hour2 2.43 *** -2.11 -1.15 -1.28

year × hour3 10.75 *** 5.46 *** 0.60 -2.24

year × hour4 -1.15 ** 1.34 1.85 -2.94

year × hour5 -1.67 *** -6.74 *** 15.68 *** 0.35

year × hour6 -1.10 ** 1.05 14.11 *** -2.00

year × hour7 -1.56 *** 0.80 1.91 -5.48 *

year × hour8 -2.04 *** 3.22 *** 8.54 *** -0.27

year × hour9 0.96 ** 11.25 *** 7.63 *** 14.67 ***

year × hour10 2.45 *** 12.94 *** 5.98 *** 24.83 ***

year × hour11 2.09 *** 12.82 *** 5.18 *** 33.80 ***

year × hour12 -2.82 *** -1.41 -6.27 *** 13.81 ***

year × hour13 0.48 3.09 *** 2.74 ** 25.35 ***

year × hour14 4.43 *** 6.40 *** 8.60 *** 30.55 ***

year × hour15 3.46 *** 8.23 *** 8.33 *** 40.02 ***

year × hour16 2.10 *** 3.07 *** 7.64 *** 33.24 ***

year × hour17 -1.90 *** 4.55 *** 7.08 *** 24.20 ***

year × hour18 -8.39 *** -2.98 *** 5.37 *** 14.16 ***

year × hour19 -3.11 *** -1.38 4.57 *** 7.50 **

year × hour20 1.52 *** -1.25 1.53 7.05 **

year × hour21 1.60 *** -1.66 -3.33 *** 5.31 *

year × hour22 0.01 -2.75 ** -5.33 *** 1.54

year × hour23 -1.44 *** -1.42 -3.93 *** 0.01

year 0.83 61.3 25.09 *** 49.16 ***

year2 4.58 ** -165.7 -50.50 *** -125.95 ***

1/year 18.70 *** 1544.2 120.90 *** 46.01

categories Yes Yes Yes Yes

subcategories Yes Yes Yes Yes

company Yes Yes Yes Yes

month Yes Yes Yes Yes

hour Yes Yes Yes Yes

obs. 195,332 124,072 48,329 87,619

F-statistic 462.4 *** 835.17 *** 381.3 *** 785.5 ***

Adj. R-squared 0.156 0.329 0.371 0.402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Regression results for online news publishing (national daily and economic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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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위해 각 시간대 송고한 기사의 연도별 비율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종합일간지 전체가 

2014년 송고한 기사 중 13시에 송고한 기사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2014년 종합일간지 전체가 발행한 기사 숫자는 총 866,217건이며, 그중에서 13시에 발행된 기

사 숫자는 41,192건이다. 이를 통해 24시간 중 13시에 송고된 기사는 4.76%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각 시간대 송고한 기사의 연도별 비율을 살펴보면 초반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던 오후 5시 기사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즉, 지면 마감 

이후 기사를 집중적으로 송고하던 경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던 초기와 다르게 낮 시간대 송고 기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특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이 아니라 종이신문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 프로세스에서 포털을 유통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변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언론사는 지면 기사를 중심으로 포털을 활용하다가 포털의 영향력

이 높아짐에 따라 자사 기사의 전반적 유통채널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 The hourly proportion of published article by year and hour

(1) 언론사 유형별 시각화

종이신문을 보유하지 않은 통신사의 기사 송고 패턴과 나머지 언론사 유형을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는 집중 송고시간대 여부이다. 종이를 보유하지 않은 통신사의 경우 일

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르게 기사 송고가 나타나지만, 종이를 보유한 언론사는 특정 시간대 포

털에 기사를 집중적으로 송고하는 패턴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도 초반 이러한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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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욱 두드러지고 2017년으로 오면서 종합일간지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의 경우 집중송고 경향

이 약해짐을 알 수 있다. 

Figure 2. The hourly proportion of published article by year and hour regarding newspap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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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간지는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초기 종이신문 가판이 마감되는 18시에서 20시 

기사 송고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지면 기사를 포털을 통해 송고하는 방식으로 포털을 활용했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일간지의 경우 포털 초기에 지면 기사 집중 송고시간대를 제외하고 

다른 시간대에 기사를 보내는 비중이 초기에는 절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9시에서 자정 사이 기사를 입력한 비중이 약 20%, 13시에서 17시 사이 기사를 입력한 비중이 

2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기사를 지면 기사 마감 이전에 포털에 송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털 초기와는 다르게 3시 시간대 기사량의 증가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3시 시

간대의 경우 조간 신문사의 신문 발송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 이미 온라인으로 올릴 수 있는 기사

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배포하기 시작하는 3시에서 4시를 맞추기 위해 미리 만들어놓은 기사를 예

약으로 걸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신문과 같은 내용이 인터넷으로 미리 나오면 신문의 가

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신문배포와 인터넷 송고를 동기화하는 이유로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변화는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으로 인해 기사 작성과 송고 관행이 변화했음을 추측하게 해준다.

경제지의 경우 2000년도를 기준으로는 오후 시간대에 약간 치우친 M자 형태를 보인다. 하

지만 2004년을 기존으로 보면 경제지도 종합일간지와 다르지 않게 지면 기사가 마감되는 17시 

기사가 집중되는 모습을 띠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7년을 보면 오후 시간대 송고하

던 기사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오전 시간에 송고하는 기사가 늘어나 전반적으로 고른 

M자 형태 분포를 보이게 됨을 알 수 있다.

스포츠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12시와 21시 집중적으로 포털에 송고되던 발행 관행

이 7시부터 11시, 13시부터 17시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2000년도 기준 11시에 송고된 기사는 약 12%, 12시에 송고된 기사는 약 16%로 두 시간에 송고

된 기사가 전체 비율의 1/4 이상을 차지했다. 2017년으로 오면 11시와 12시는 전체 시간대에서 

각각 7.5%, 3.6%를 차지하는 정도로 줄어든다. 특정 시간대 집중되었던 포털 초기와 달리 2017

년에는 10%를 넘어가는 시간대가 없이 전반적으로 고른 M자 분포를 보이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통신사는 종이신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사의 기사 입력 유형과 

비교를 위하여 선정했다. 종이신문을 보유한 언론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뉴스 유통으로 인한 변화 

유형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통신사는 큰 변화 없이 새벽 시간대를 지나 7시 이후 기

사 송고 비중이 높아졌다가 점심 시간대 송고 비중이 작아지고, 15시 이후부터 퇴근 시간대까지 

송고 비중이 높아졌다 다시 낮아지는 M자형 패턴을 보인다. 통신사는 종이신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송고 시간이 2000년도에 비해 조금 늦어졌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기자들의 근무패턴

과 유사한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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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언론사 시각화

개별 언론사 시각화 자료는 언론사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 패턴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종이

신문을 보유한 언론사는 마감 시간 집중 기사 송고 관행은 여전한 가운데 온라인 뉴스 대응을 위

한 상시적 기사 작성 노동이 추가되었다. 물론 개별 언론사 자료는 이러한 추세에 어긋나는 문화

일보와 같은 사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응이 포털 뉴스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부록 Ⅰ> 참조).

(3) 온라인 기사 송고 추이

전반적인 온라인 발행 기사 건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종이 신문 중심의 기사 생산 

관행에서 벗어나 근무시간 동안 상시 기사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스포츠 일간지의 개별 기자가 온라인에 송고하는 기사 숫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기자 개인이 하루에 작성하는 기사 숫자는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

다. 이러한 사실은 언론종사자의 숫자는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11.0%, 증가했지만 발행 기

사 건수는 498.6%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추론해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분석에 사용한 

포털 뉴스 데이터와 언론진흥재단 언론인명부 사이에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결

측값을 가진 자료가 있기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조직 내에서도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다

른 업무를 담당하는 언론종사자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자가 일일 작성

하는 온라인 기사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가진다는 점을 예상해볼 수 있다.

Figure 3. Number of articles that a journalist publishes per day



200 한국언론학보 64권 2호 (2020년 4월)

3) 심층 인터뷰

포털 기사 송고 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과거 종이 중심의 기사 생산과 유통 관행이 여

전히 남아 있지만, 온라인 기반의 상시적 기사 작성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대

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종이 신문이 조직의 중심인 언론사가 다수이며, 종이와 온

라인 생산 체계의 병행으로 인해 개별 기자의 업무 부담이 높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 현업기자에게 데이터 분석결과를 보여준 후 언론사의 기사 송고 패턴에 대한 

해석, 온라인 뉴스 도입 이후 기자의 업무 변화,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 관련 내용에 대해 자유로

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부탁했다. 

(1) 언론사의 기사 송고 패턴

온라인 기사 송고 패턴에 대한 해석을 물었을 때 인터뷰 응답자는 포털 전송에 다양한 형태가 있

음을 언급했다. 오후 가판 시간대 일괄 전송, 자정 시간대 전송, 다음날 새벽 3시 일괄 전송, 다

음날 5시 일괄 전송, 가판 시간대 기사 취사 선택 후 나머지는 다음날 새벽 전송 등 여러 가지 형

태를 보인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를 일부는 가판 발행 폐지와 같은 신문사 정책과도 맞물려 

있고, 일부는 포털의 요구나 구독자 유인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초기에 오후 6시 기사를 전송한 이유는 초판 신문이 나온 뒤 지면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리

는 작업과 동시에 포털에 기사를 함께 전송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다 아침에 기사를 보내야 

가독성이 더 높다는 판단으로 각사가 새벽 전송으로 유통 전략을 바꿨습니다. (A, 중앙일간지)

현재는 종합지 및 경제지의 상황에 따라 가판 시간대에 전체 전송하는 신문과 다음 날 새벽 시

간대에 전송하는 매체로 나누어집니다. 경제지는 주로 가판 시간대에 전체 기사를 전송합니다. 

반면 종합지는 다음 날 새벽에 전송합니다. 이유는 경제지의 경우 판갈이 요인이 적습니다. 가

판에 실린 기사가 그대로 최종판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판 시간대에 모든 기사를 푸

는 게 이득입니다. 반면 종합지는 단독/특종, 사건·사고 팩트 종합, 논란 입장 반영 등 다양한 

이유로 자정 이후 종판까지 내용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시간대에 온전한 형태의 

기사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B, 경제지)

오전 시간대와 오후 시간대 온라인 기사가 몰리는 이유와 관련하여 현재 기사 공급 시스템

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주요 기사가 공급되는 시점에 바로 온라인 뉴스를 송고하기에 오전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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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간대 온라인 뉴스 기사량이 증가함을 말했다.

출입처를 두고 있는 기자의 경우 대다수 엠바고가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조간신문의 경우, 

가판에 실리는 기사의 온라인 엠바고는 당일 낮 11시나 정오입니다. 반면 석간 엠바고의 경우 

다음날 오전 6시입니다. 이는 주요 출입처의 주요 정책 발표 온라인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오전 

6시, 오전 11시, 정오에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즉 아침 시간과 점심을 앞두고 온라인 기사가 늘

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국회 정부 등 주요 출입처뿐 아니라 산업기업계, 스포츠계, 

문화 등 국내 출입처 전반이 공동 엠바고 시간대를 운영합니다. 특히 경제지의 경우 기업 주요

공시, 실적 발표, 전략 발표, 컨퍼런스 콜 등 엠바고가 오후 3시 30분 주식 장 마감 이후 잡힙니

다. 주식장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오후 3~4시 경제 관련 주요 기사가 몰린

다는 뜻입니다. (B, 경제지)

종이신문을 보유한 언론사와 다르게 통신사의 경우 종이를 고려함 없이 포털과 정책이나 

독자 유인을 위해 기사를 송고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통신사들의 경우 네이버의 언론사 편집 개편으로 구독자 유인을 위해 오전 구독자가 많은 시간

대를 집중적으로 내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오후에는 오전 발제한 취재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몰리

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종이신문 보유 매체는 보통 일간지에 들어간 취재기사를 저녁 시간대에 

내보내다가 요즘은 다음날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네이버, 

다음 등 기사를 걸리게 해 주목도가 높아지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중앙일보 등을 중심으로 바

로바로 취재기사를 내보내는 시스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C, 통신사)

(2) 온라인 뉴스 도입 이후 기자의 업무 변화

온라인 뉴스 도입 이후 기자 업무 변화와 관련하여 기사 마감이라는 생산 체계가 느슨해졌음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다. 출입처 중심의 시스템 안에서 주요 시간대 기사 같은 경우 종이신문 마

감까지 기다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송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답했다. 

지면 기사 생산 기자도 현재는 가판 이전 시간에 주요 보도자료와 출입처 이슈에 대해 실시간 

온라인 기사를 쓰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판 마감 시간대인 오후 4시까지 

기사를 묵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B, 경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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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패싱 현상: 단순 발생기사는 온라인 선출고를 하게 되면서 모든 기사는 반드시 데스크를 

거쳐야 한다는 불문율이 깨졌습니다. 초기에는 데스크를 안 거친 기사가 독자에게 바로 전달된

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직접 단 제목으로 기사가 포털에 노출되고 댓글을 통

해 실시간으로 독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디지털에 능숙한 일부 젊은 

기자들은 포토샵이나 동영상 제작과 관련 선배들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권위적이던 위계

질서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A, 중앙일간지)

이러한 변화는 통신사와 같이 지면이 없는 언론사와 유사한 방식임을 알 수 있었다. 통신사

의 경우 종이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이 기사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오전과 오후 시

간대에 기사가 올라간다고 답했다.

미리 취재해 마감한 기사는 오전 시간대 독자들이 많이 볼 때 내보냅니다. 그리고 오후 지면에 

싣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상시 이슈에 관한 기사 마감을 많이 합니다. 미리 취재기사는 완성해 

오전에 내보내는 시스템. 오후 기사는 그날 이슈 대응과 취재기사가 많이 나갑니다. (C, 통신사)

온라인 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업무 증가라는 답변이 있었다. 기존에는 선택

된 기사에 관해 정해진 분량으로 출고하는 일이었으나 온라인 뉴스 이후 상시 기사출고 체제로 

변화했다. 

‘온라인퍼스트’ 구호가 없던 시절 기자들은 선택된 기사만, 정해진 분량으로 출고하는 시스템이

었습니다. 출입처로 출근해 보도자료 등을 체크, 데스크에 기사 발제, 오전 데스크 회의 뒤 면 

배정, 배면을 보고 선택된 기사만 취재해 마감 시간(오후 4시～5시)까지 기사 1～2건 전송, 회

사로 복귀, 신문확인 뒤 기사보완, 저녁 술자리나 퇴근/상황이 있는 기자는 야근, 지면 기사는 

오퍼레이터가 포털 일괄 전송과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온라인퍼스트’ 구호가 등장한 이후엔 출

근 이후 퇴근까지 상시 기사출고체제로 바뀝니다. 출입처로 출근해 보도자료 등을 체크, 데스크

에 기사 발제, 발생 속보기사나 간단한 보도자료 등 바로 온라인 송고(기자가 직접 온라인 송고, 

후 데스킹), 오전 데스크 회의 뒤 면 배정, 배면을 보고 선택된 기사는 지면으로 출고, 지면에 

선택이 안 된 기사는 온라인만 송고, 지면 기사 마감 이후에도 온라인 기사 체크해 대응, 야근자 

제외 출입처에서 PDF로 신문 가판 확인, 퇴근, 지면 기사는 오퍼레이터가 새벽에 일괄 전송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A, 중앙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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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보내는 기사를 위한 인력 충원이 없이 종이와 함께 기사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유

지하고 있으므로 업무량이 증가했고 기사의 품질이 하락했다는 답변을 보였다. 온라인 부서가 따

로 있는 경우에도 기사 목적에 따라 업무강도와 근무시간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인력의 증원 없이 온라인퍼스트를 추진한 탓에 노동강도는 그만큼 더 세졌습니다. 온라인에 보

내는 기사는 직접 제목도 달고 사진도 찾아 넣어야 해서 품도 많이 듭니다. 사건 발생 즉시 온라

인에 기사를 선출고 한 뒤, 추가 취재를 통해 다시 지면 기사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52시간제 

덕분에 근무시간은 늘지 않았지만, 하루 기사작성 건수는 최소 2배는 많아졌고 제한된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은 많아져 기사의 질은 담보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A, 중앙일간지)

온라인 조직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업무강도와 근무시간, 작성량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

인 기사를 만드는 목적이 트래픽이나 돈을 벌고자 함이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많이 

클릭할 기사를 짧은 시간에 다량 만드는 게 목표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B, 경제지)

(3) 언론사 디지털 전환

데이터에서 온라인을 통한 상시 기사작성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종이를 중심으로 하는 마감 주

기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되어 뉴스 생산에 여전히 종이가 중심인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많은 부분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응답자의 의견도 아직 온라인

으로 완벽하게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응답자 모두가 아직도 뉴스 생산과 

발행의 중심은 여전히 종이라는 생각을 보였다.

한국에 ‘기존 지면 기자의 온라인 전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뜻 있는 기자와 논설위원 

등이 온라인 취향을 겨냥한 기사나 기획을 만들기는 하지만,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지면 기자들은 여전히 가판 기사 마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 온라인을 넘어 모바일 콘

텐츠 제작자들은 다시 지면 기자와 괴리되고 있습니다. 지면-> PC 웹 -> 모바일로 이어지는 플

랫폼 변화국면마다 조직은 다시 파편화하고 있습니다. 조직 헤게모니를 쥔 주류 기자집단의 온

라인 혹은 모바일 중심 전환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B, 경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국의 뉴스 발행은 여전히 종이 중심입니다. 다만, 그 비중이 ‘종이 9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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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에서 현재는 ‘종이7 vs 온라인 3’ 정도로 온라인 비중이 다소 강화됐습니다. 중요한 변

화는 단독기사는 무조건 온라인에 먼저 보내는 게 관례화됐고, 지면의 제약상 싣지 못하는 기사

는 패싱하지 않고 온라인에 챙겨 넣습니다. 속보와 단순 발생기사가 아닌 해설과 기획 기사도 

온라인으로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편집국에서는 온라인은 부차적인 플랫폼입니

다. 출입처 위주의 기사 쓰기 관행과 2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신문지면,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편집국 중간간부, 지면 위주의 광고 매출 등의 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지면 중심 뉴스 발

행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A, 중앙일간지)

5. 결론 및 논의

종이신문 시절 언론사의 뉴스 생산 프로세스는 아침에 독자가 집 앞에서 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

록 모든 생산 방식이 조정되어 있었다. 이후 포털이 뉴스 유통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언론사가 포

털을 뉴스 유통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식하면서 뉴스 생산 관행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종이신문을 주로 보고 종이신문을 위한 뉴스 생산 관행에 맞추어 포털을 활용했지만, 

포털의 영향력이 강화되어감에 따라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가 마련되었다. 국내에서 온라인 

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언론사의 기사 생산과 포털 이용은 어떤 방식

으로 변화했는가? 본 연구에서 이러한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 뉴스 자료를 수집하여 시

간대별 기사발행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과거 종이 중심의 기사 생산과 유통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온라인 기반

의 상시적 기사 작성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털 뉴스 유통 초기 종이신문을 

보유한 언론사는 18시에서 20시 사이 가판을 마감하고 종이신문을 위해 작성한 기사를 포털에 

전송했다. 하지만 최근 뉴스 발행 경향은 낮 시간대 뉴스 발행 비율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M자

형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18시에서 20시와 같은 특정 시간 집중송고 비율이 감소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낮 시간대가 출입처와 같은 곳에서 기사를 공급받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종이 

신문 발행 일정까지 특정 뉴스를 내보내지 않고 기다리는 경향이 점차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도 한다.

물론 여전히 종이 신문 발행주기에 따라 온라인에 기사를 송고하는 언론사도 존재한다. 개

별 언론사 뉴스 송고 패턴의 변화를 확인하면 특정 시간대 집중송고가 이루어지는 언론사가 있으

며,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언론사는 종이신문 중심의 송고 패턴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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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온라인 기사 송고 패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는 포털 정책과 언

론사 내부 정책의 판단으로 인해 결정된다. 언론사의 온라인 전환과 관련하여 포털에 기사를 송

고하는 패턴을 통해 해당 언론사가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 기사 생산·유통 시스템을 가졌는지 추

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드러지는 언론사가 있지만, 포털이 온라인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초기에 비해 집중송고 경향성이 약해진 언론사도 있다.

두 가지 기사 생산 시스템을 모두 가지고 가는 언론사의 경우 조직 내 기자가 가지는 업무 

부담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기존 종이 중심의 생산 체계를 유지하면서 플랫폼에 초

점을 맞춘 변화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많은 언론사가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 종이신문을 

위해 만들어진 생산 프로세스를 온라인 뉴스를 위해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온라인 뉴스 도

입 이후 기자가 가지는 부담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해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명

부에 기반하여 기자 개인당 포털 기사 작성 건수를 추정해보았다. 언론인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

는 언론사별 기자 숫자와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가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므로 숫

자 자체의 정확성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기자 개인이 

하루에 작성해야 하는 온라인 기사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기

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도 유사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많은 자료가 기자 직군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뉴스가 포털을 중심으로 도

입되면서 새로운 기사 생산 프로세스가 추가된 것처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위한 생산 프로세

스가 더해지는 사례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통합 뉴스룸으로 개편하는 언론사도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뉴스 조직은 기자 개인에게 

많은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 

직장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사는 방송 종사자보다 신문 종사자가 더욱 높고 이직 의사는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언론인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탈진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

안으로 조직을 이탈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Jung & Kim, 2012). 

온라인 뉴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포털을 통한 온라인 뉴스 유통의 도입이 어떤 

방식으로 종이신문이라는 기존 기사 생산 체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시도는 적었다. 본 연구는 데이터 분석에 의존한 실증적인 방식을 통해 종이 중심 언론사의 포털 

이용 변화를 살펴보았다. 네이버를 통해 수집한 뉴스 송고 시간 데이터에 기반하여 변화를 확인

하고자 한 시도이지만, 온라인 뉴스 유통과 관련된 사안을 데이터로만 접근하는 것에 대한 한계

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뉴스 경험을 가진 부장·국장급 현업기자에게 데

이터에 대한 해석과 함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실질적인 뉴스 조직의 세부사항을 파악할 



206 한국언론학보 64권 2호 (2020년 4월)

수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포털의 뉴스 송고 패턴을 장기간에 걸쳐 분석한 탐색적 연

구로, 디지털 전환이 저널리즘에 미친 영향 관련 논의가 실질적인 언론사 조직 내부의 기사 생산 

관행에 관한 연구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고자 했다. 향후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디

지털 전환이 언론사 조직의 뉴스 생산 프로세스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조

사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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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1. 중앙 일간지 개별 언론사 기사 송고 비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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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2. 중앙 일간지 개별 언론사 기사 송고 비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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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3. 경제지 개별 언론사 기사 송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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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4. 스포츠지 개별 언론사 기사 송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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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5. 통신사 개별 언론사 기사 송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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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포털 뉴스 발행시간을 통해 본 언론사 뉴스 생산 관행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네이버 뉴스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분석

송해엽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 조교수)

양재훈

(폭스소프트 과장)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 도입이 종이신문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의 기사 생산 프로세스를 어

떤 방식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뉴스를 서비스한 2000

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종이신문을 보유한 언론사 뉴스 데이터 49,785,412건을 수집하여 포털 뉴

스 발행시간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온라인 뉴스 초기에는 특정 시간대 기사를 집중송고하는 패

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이후 상시 기사 작성이 일상화되며 M자 형태의 기사 송고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별 언론사를 살펴보았을 때 여전히 종이 신문 마감 주기를 바탕으로 

하는 집중송고 경향을 유지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위한 심층 인터뷰는 온라인 뉴

스의 도입이 종이신문 기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언론사가 뉴스 발행의 중심을 종이로 잡고 있으며 온라인 뉴스가 시작된 지 오랜 시

간이 지났지만, 온라인 전환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핵심어: 온라인 뉴스 발행, 온라인 플랫폼, 포털 송고 시간, 언론사 관행, 저널리스트 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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